절취사면의 생태복원형 녹화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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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지정 개요

	● 명          칭 : 절취사면의 생태복원형 녹화공법

● 기 술 개 발 자 : ㈜ 현우그린

● 신기술지정일시 : 1999. 7. 22

● 신 기 술 번 호 : 제193호

● 보  호  기  간 : 6년


I. 신기술의 내용

1. 신기술의 요약 및 범위

각종 건설공사로 자연산림을 훼손시켜 발생되는 비탈면들은 국내 자생초본·목본식물을 사용한 생태적인 복원으로 침식방지, 자연경관회복,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기술은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토양공극율 60%이상, 토양경도 23㎜ 이하를 유지하는 입단구조를 형성시켜 만든 녹화기반토양을 비탈면에 부착함으로써 자생초본류에서 목본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절취사면에서 발아하고 생육하게 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다층구조의 식물군락을 조성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이다.

본 신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표토를 재생하고 양잔디를 배제하며, 재래종 초·목본을 이용하여 기존 생태복원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

2) 다기능 고분자제 제조로 토양 경도를 낮게 하고 입단구조를 조성하는 녹화기반토양 조성기술

3) 액체상태의 녹화기반토양을 1㎝단위로 시공하여 종자층과 기반층을 구분하는 시공기술
2. 신기술의 내용

1) 설계 – 시스템화된 분석적인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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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1㎝ 단위로 종자층과 기반층을 분리시공 하는 녹화복원기술

	녹화기초공사
	+
	분사녹화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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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종자 및 배합 – 목본류가 포함된 다양한 종자의 선택이 가능한 녹화기술

	배합유형
	초본형
	야생초화류형
	관목림형
	다층구조삼림형

	사용종자
	·한국들잔디

·비수리, 쑥, 새류

·야생화류
	·감국, 구절초, 금계국, 기생초, 개망초, 금불초, 달맞이꽃, 민들레, 벌개미취, 붓꽃, 벌노랑이, 산국, 쑥부쟁이, 코스모스, 패랭이꽃 등
	·재래초본류

-비수리, 새류, 
쑥 등

·수목류

-싸리류, 낭아초
-자귀,층꽃나무
-개쉬땅

·야생화류
	·재래초본류

-비수리, 새류, 
쑥 등

·수목류

-사방오리, 산오리

-붉나무, 자귀나무

-자작나무, 싸리류

-곰솔 등

·야생화류


II.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전망

도로공사, 택지개발, 단지개발, 댐조성 등 각종건설공사로 인한 식생기반환경인 자연표토의 상실과 삼림훼손으로 조성된 비탈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각종재해가 수반되고, 적절한 식물생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비탈면들은 자연친화적인 생태적 복원을 통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여러 녹화공법들은 조기녹화를 위해 초기 조성속도가 매우 빠른 외래 도입초종인 양잔디 위주의 식생만을 조성하여 생태적인 복원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

본 공법은 장기적인 식생에 의한 침식방지를 도모하거나, 단절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고자 할 때, 또는 생태적인 복원을 목표로 할 때 토사에서 경질토, 강마사, 리핑암, 풍화암 등 암반비탈면까지 시공두께를 조절하면서 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III.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1. 기술적 파급효과

식물생육에 가장 적합한 입단구조를 지닌 자연토양을 제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연토양이 필요하거나 재래초·목본식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 공극율 60% 이상으로 경량화되고 보수, 보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물옥상, 지하 주차장 등 인공지반의 녹화를 위한 생육기반재료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2) 도로건설에 따른 야생동물 이동로 차단 등 생태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생태교 설치공사의 경우에 사용하는 식생기반토양재료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3) 내침식싱이 있는 토양제조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따라 한라산, 지리산 등 정상부의 고산지대 침식지, 자연형하천 식생복원지, 댐수위차 침식지 등의 생태복원을 위한 녹화공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경제적 파급효과

1) 생육기반재인 녹화기반토양을 액체상태로 취부하며 시공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시공인력을 50% 이상 절감하였다.

2) 종자층과 기반층을 분리하여 시공함으로써 시공두께에 의한 미발아 종자를 최소화하여 종자사용량을 절감하였다.

3)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고기능성 토양관련 고분자제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 기술과 같이 지속적인 개발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토양관련 다기능성 고분자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지 않은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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